
한화그룹, 인천공장에 화약기념관 건립

한화그룹이 그룹의 모태였던 한화 인천공장 부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국내 유일의 화약분야 전시

관인 한화기념관을 건립하고 개관 행사를 가졌다.

11월10일 열린 한화기념관 개관 행사에는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 그룹 원로 및 사장단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한화기념관은 한국의 화약산업을 개척하며 한화그룹의 성장을 견인했던 인천공장의 역사적 의미와 발자취

를 담고 있으며, 인천공장은 2006년 6월을 끝

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김승연 회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과거를 성

찰하고 선배 한화인들의 뜨거운 혼을 이어받

아 끝없는 혁신과 성장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또 “한화기념관이 한화인들에게 숭고한 창

업정신을 고양하는 도량으로 자리 잡기를 바

라며,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화약산업사의 유익

한 정보를 습득하는 산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기념관은 인천공장 사무동 건물부지 2540평을 활용해 개관했다. 주 전시관인 본관과 화약 제조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조공실, 임직원들의 무사고 안전을 기원했던 채플(기도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시

터전과 시설물을 최대한 보전하고 있다.

본관에는 국내외 화약산업의 역사 및 화약 이야기, 인천공장의 역사, 고 김종희 회장의 흉상 및 회고 영상

물, 화약제품과 기술 전시 및 한화 비전 등이 전시되고 제조공실에는 1세대, 2세대 다이너마이트 제조공정과

실물을 함께 전시했다.

한화기념관의 입장 및 관람은 무료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개관하고 월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에

는 휴관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관람 순서는 본관, 제조공실, 기도실로 이어지며 관람

시간은 약 50-60분 정도 소요된다. <고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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